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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난 미술관, 제주도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라리오뮤지엄(http://www.arariomuse-
um.org/main.php) 동문모텔II 개관전 <공명하는 삼각형>

제주시 건입동에 개관한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Ⅱ 외관

지난 4월 1일 제주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II가 개관했다. 
작년 서울 옛 공간사옥에 자리잡은 아라리오뮤지엄인스페이스, 
제주 구도심 동문에 탑동시네마, 탑동바이크샵, 동문모텔I에 
이은 아라리오의 다섯 번째 뮤지엄프로젝트다. 동문모텔II 역시 
다른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건물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975년부터 30여년 
간 대진모텔이라는 숙박업소로 사용되다, 이후 10여년 동안 
비어진 채 방치됐던 이 공간이 이제는 젊은 작가의 미디어 설치 
작업에 특화된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것. 개관전의 제목 <공명하는 
삼각형>의 ‘삼각형’은 동문모텔II의 독특한 건물 형태를 암시한다. 
네모반듯한 화이트큐브가 아닌, 비정형의 거친 공간에서 새로운 
예술의 동력이 꿈틀댄다. 영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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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 박경근, 정소영, 잠비나이, 이주영이 
이 공간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윤명로 〈바람 부는 날 MXIV-1024〉 리넨에 아크릴릭 182×227.5cm 2014

지난해 장편영화 <철의 꿈>으로 타이베이국제다큐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뉴욕현대미술관 다큐멘터리 포트나이트 등 
국내외에서 주목 받았던 박경근 감독. 그는 2010년 선보인 
바 있는 5채널 영상 작품 <청계천 메들리>에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을 덧붙여 <청계천 메들리 아시바>로 발전시켰다. 
작가 정소영은 동문모텔II의 공사 현장을 모티프 삼은 신작을 
제작했다. 그는 여기저기 놓인 시멘트와 벽돌 등의 물리적인 
속성이 사라지고 빛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또한 불에 
태워 바닥재의 물성이 사라진 나무는 서로 교차돼 부착된 수퍼 
미러 스테인리스 스틸판에 비춰져 반사를 반복하면서 공간 속으로 
그 형체가 사라진다. 크로스오버 퓨전 국악밴드 잠비나이는 지미 
세르(Jimmy Sert)와 협업해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현대, 질서와 
혼돈 등 상반되는 이미지를 사운드아트로 풀어냈다. 잠비나이가 
사용하는 해금, 거문고, 기타, 피리 등의 악기에 모래나 바람 
같은 자연물과 공사 현장의 망치, 공구 등과 결합시켜 불규칙적 
변주곡을 만들었다. 이주영은 동문모텔II의 ‘재단장(refurbish-
ment)’ 과정을 기록한 사진을 마치 범죄 과학수사 방식처럼 
의도적으로 자르거나 확대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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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더 스컬프처 Ⅲ〉 2005~2015

한편 동문모텔II 개관에 맞춰, 탑동시네마와 탑동바이크샵도 
새로운 전시를 열었다. 제주에 있는 4개 미술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탑동시네마에서는 원로 작가 윤명로의 개인전이 
열렸다. 수보드 굽타의 <배가 싣고 있는 것을 강은 알지 
못한다>나, 장환의 <영웅 No.2>, 리 후이의 <브이> 등 대형 
작품이 밀집돼 있는 탑동시네마 건물의 5층 전시장은 시그마 
폴케에 이어 윤명로의 회화 작품을 걸었다. 또한 지난해 김구림 
개인전이 열렸던 탑동바이크샵은 권오상의 개인전 <구심점들>로 
새단장했다. 상설전과 기획전의 ‘믹스매치’로 제주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객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씨 킴 회장이 지난 
35년간 수집한 3,700여 점의 컬렉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라리오뮤지엄프로젝트, 그리고 천안, 서울, 상하이에 있는 
아라리오갤러리까지…. 씨 킴 회장은 아라리오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가운데, 올 하반기 천안 아라리오갤러리에서 열릴 
개인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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